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시민감시단 클린가디언즈’ 위촉식을 갖고, 고

객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출범은 농지은행사업의 투명성을 높

이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위촉된 시민감시단은 안성시 거주 청년농업인 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농지은행사업 추진

절차와 현장 운영 상황을 고객의 눈으로 직접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시민감시단 클린가디언즈’ 출범
청년농업인 2명 위촉, 농지은행사업 고객 참여 모니터링 본격화
연중 영농일손돕기·플로깅 등 다양한 현장 활동 계획
김영조 지사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신뢰받는 농지은행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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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시민감시단으로 청년농업인 2명을 위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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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사는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고령농의 노

후 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클린가디언즈는 6월 영농철을 맞아 영농일손돕기 활동을 비롯해, 8월에

는 저수지 둘레길 플로깅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9월에는 활동성과 공유 간담회, 10월에는 추

석맞이 농지은행 현장홍보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고객 중심 경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우리

지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며 “시민감시단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신뢰받는 농지은

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촉된 시민감시단 최찬규 씨(40)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

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며 “농지은행사업이 더욱 신뢰받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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